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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런치 인기 제목 패턴과 카피 50
브런치 메인에 오른 글 제목들을 열 가지 패턴으로 나누고, 패턴마다 바로 쓸 수 있는 제목 다섯 개씩을 모았어요. 그대로 쓰거나 내 이야기에 맞게 바꿔 써 보세요.
1. 사물 하나에 마음 싣기
손에 잡히는 사물 하나가 감정을 대신 말해요
메인에 오른 예: 숟가락으로 긁어먹는 사과
1. 식은 보리차 한 잔이 알려 준 것
1. 엄마의 낡은 반짇고리
1. 도시락 뚜껑에 맺힌 물방울
1. 서랍 속 첫 월급 봉투
1. 색연필 한 자루의 위로
2. 숫자와 돈
숫자가 들어가면 구체적이고 궁금해져요
메인에 오른 예: 10만 원짜리 혹독한 수업료
1. 3,900원짜리 행복
1. 이민 26년 차의 장보기
1. 하루 10분, 나를 살린 시간
1. 5만 원으로 산 용서
1. 마흔다섯, 다시 신입이 되다
3. 이유와 궁금증
"~한 이유", "왜 ~할까"로 답을 본문에 남겨요
메인에 오른 예: 끼어들기를 막으려다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이유
1. 10년 된 단골집을 끊은 이유
1. 내가 더 이상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
1. 왜 엄마들은 서서 밥을 먹을까
1. 독일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이유
1. 나는 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까
4. 1인칭 고백
솔직한 한마디가 "내 얘기다"라는 공감을 불러요
메인에 오른 예: 나는 여전히 서툴다
1. 나는 여전히 엄마가 어렵다
1. 서운하다고 말하는 연습 중입니다
1. 솔직히, 아이가 미울 때가 있다
1. 괜찮은 척하느라 지쳤다
1. 나는 오늘도 조금 비겁했다
5. 통념 뒤집기, 단언
익숙한 생각을 살짝 비틀어 멈춰 서게 해요
메인에 오른 예: 모범생은 서른에 길을 잃는다
1. 착한 딸은 마흔에 아프다
1. 모든 관계를 지킬 필요는 없었다
1. 쉬는 것도 실력이다
1. 좋은 엄마는 완벽하지 않다
1. 외로움은 고쳐야 할 병이 아니다
6. 깨달음의 어미
"~서야", "~기로 했다"로 시간이 흐른 뒤의 깨달음을 담아요
메인에 오른 예: 이제는 내 몫의 삶을 살기로 한다
1. 아버지의 등을 닮아 가고서야
1.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기로 했다
1. 떠나보내고 나서야 알게 된 것
1. 상담사도 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1. 그만두고 나서야 보이는 것들
7. 역할·관계어
엄마, 아들, 팀장처럼 누구의 이야기인지 보여 줘요
메인에 오른 예: 아들의 밥벌이
1. 맏며느리의 명절 퇴근
1. 사회복지사의 퇴근길
1. 남편의 침묵, 나의 수다
1. 할머니가 된 친구
1. 아들의 첫 월세
8. 쉼표로 나눈 두 마디
앞에서 주제를, 뒤에서 반전이나 감정을 보여 줘요
메인에 오른 예: 알바생, 평가는 사양합니다
1. 이민 26년, 아직도 은행이 무섭다
1. 안녕, 나의 마흔
1. 다정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1. 갱년기, 너 정말 왜 이러니
1. 함부르크의 비, 서울의 장마
9. 질문과 말 걸기
독자에게 직접 물으면 대답하듯 글을 열어요
메인에 오른 예: 핑클치마를 아세요?
1. 혹시 당신도 '네'가 먼저 나오나요?
1. 오늘 밥은 먹었어요?
1. 나만 이렇게 피곤한가요?
1. 강아지도 이별을 알까
1.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예요?
10. 장소와 시대
구체적인 장소와 시절이 장면을 바로 떠오르게 해요
메인에 오른 예: 몬트리올 제라늄
1. 베를린 벼룩시장에서 산 한국 그릇
1. 함부르크 할머니의 장바구니
1. 1997년, 우리 집 IMF
1. 독일 병원 대기실에서 배운 인내
1. 응답하라, 우리 동네 비디오 가게
제목 짓기 요령 다섯 가지
1. 글을 다 쓴 뒤 제목 후보를 세 개 이상 만들어 보고 고르기
1. 본문에서 가장 구체적인 사물이나 숫자 하나를 제목으로 끌어오기
1. 누구의 이야기인지(엄마, 이민자, 사회복지사…) 한 단어 넣기
1. 결론은 숨기고 궁금증만 남기기
1. 제목이 약속한 것을 본문이 꼭 지키기
노브쌤 · @yu.coach4u
